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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16-11-

 

노동-02

 

수    

 

신 :

 

각 

 

언론사

 

발    

 

신 :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(

 

위원장 

 

김진)

 

제    

 

목 : [

 

논평] 

 

노동3

 

권을 

 

유린한 

 

갑을오토텍 

 

대표이사에 

 

대한 

 

항소기각 

 

판결을 

 

환영한다.

 

전송일자 : 2016. 11. 11.(

 

금)

 

전송매수 :

 

총 2

 

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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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논 

 

평]

 

노동3

 

권을 

 

유린한 

 

갑을오토텍 

 

대표이사에 

 

대한 

 

항소기각 

 

판결을 

 

환영한다.

 

 

대전지방법원 

 

형사항소2

 

부(

 

재판장 

 

이태영)

 

는 

 

금속노조를 

 

약화 

 

또는 

 

와해시키기 

 

위하

 

여 

 

노무법인으로부터 Q-P 

 

전략시나리오[

 

신규인원 

 

충원 

 

및 

 

조직화, 

 

파업(

 

유도), 

 

직장

 

폐쇄, 

 

제2

 

노조 

 

설립, 

 

조합원 

 

선별복귀, 

 

대규모 

 

징계 

 

및 

 

민·

 

형사고소 

 

등을 

 

통하여 2

 

노

 

조가 

 

대표노조의 

 

지위를 

 

획득하게 

 

함]

 

를 

 

제공받고 

 

물리력 

 

행사가 

 

가능한 

 

경찰·

 

특전사 

 

출신 

 

직원 30

 

여명을 

 

채용한 

 

뒤, 

 

이들로 

 

하여금 

 

제2

 

노조를 

 

만들게 

 

해 

 

노동조합 

 

운영에 

 

지배·

 

개입하여 

 

노동조합 

 

및 

 

노동관계조정법(

 

이하 ‘

 

노조법’

 

이라 

 

함)

 

위반혐의로 

 

기소돼 1

 

심에서 

 

징역 10

 

월을 

 

선고받은 

 

갑을오토텍(

 

주) 

 

대표이사의 

 

항소를 

 

기각했다(

 

대전지방법

 

원 2016. 11. 10. 

 

선고 2016

 

노2134 

 

판결). 

 

대전지방법원 

 

천안지원은 1

 

심에서 “

 

헌법에 

 

보장된 

 

노동자의 

 

단결권을 

 

침해해 

 

죄질이 

 

매우 

 

좋지 

 

않다” “

 

회사의 

 

인적·

 

물적 

 

자원을 

 

동원하여 

 

조직적, 

 

계획적으로 

 

이루어졌으

 

며 

 

그 

 

규모 

 

또한 

 

대규모로 

 

비난가능성이 

 

크다”

 

다는 

 

이유로 

 

검사 

 

구형 8

 

월을 

 

초과하는 

 

징역 10

 

월을 

 

선고하면서 

 

법정구속했다(

 

대전지방법원 

 

천안지원 2016. 7. 15.

 

선고 

2015

 

고단2056

 

판결). 

 

그러나 

 

갑을오토텍(

 

주)

 

은 

 

법정구속된 

 

대표이사의 

 

항소심이 

 

진행 

 

중임에도 

 

판결을 

 

비웃기라도 

 

하듯 

 

일시 

 

중단되었던 Q-P 

 

전략시나리오를 

 

재개하였다. 

 

주된 

 

수단은 ① 

 

노사합의를 

 

무시한 

 

경비업무외주화, ② 

 

정당한 

 

이유없는 

 

단체교섭거

 

부, ③ 

 

쟁의행위 

 

무력화를 

 

위한 

 

대체인력 

 

채용, ④ 

 

쟁의행위 

 

무력화를 

 

위한 

 

대체생산, 

⑤ 

 

노조조직력 

 

약화를 

 

목적으로 

 

한 

 

공격적 

 

직장폐쇄의 

 

단행 

 

및 

 

유지다. 

 

항소심 

 

재판

 

부는 

 

항소를 

 

기각하면서, 

 

해고된 

 

직원을 

 

복직시키지 

 

않겠다는 

 

확약서와 (

 

갑을상사그룹 

 

계열사에 

 

파견돼 

 

있는) 

 

제2

 

노조 

 

조합원의 

 

전적 

 

동의서를 

 

법원에 

 

제출했으나, 

 

이런 

 

사

 

실만으로는 

 

노동조합법의 

 

입법 

 

목적에 

 

비춰 

 

원심의 

 

양형을 

 

그대로 

 

유지하는 

 

것이 

 

부

 

당하다고 

 

볼만한 

 

사정이 

 

없고 

 

달리 

 

노사관계가 

 

회복되거나 

 

노사관계의 

 

안정을 

 

위한 

 

협의·

 

교섭 

 

등이 

 

진행되고 

 

있다고 

 

볼만한 

 

다른 

 

사정의 

 

변경도 

 

찾아볼 

 

수 

 

없으므로 

 

원심

 

의 

 

양형을 

 

존중함이 

 

타당하다고 

 

판결 

 

이유를 

 

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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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

 

판결은 

 

부당노동행위를 

 

통하여 

 

노동조합을 

 

와해한 

 

사용자에 

 

대하여 

 

고작 

 

벌금형

 

을 

 

선고했던 

 

종전 

 

법원의 

 

관행에 

 

비추어 

 

보았을 

 

때 

 

이례적인 

 

것이다. 

 

헌법상 

 

보장된 

 

노동3

 

권을 

 

유린한 

 

사용자에 

 

대하여 

 

실형이 

 

선고될 

 

수 

 

있음을 

 

보여준 

 

것으로 

 

이는 

 

동

 

종 

 

범죄를 

 

범하고 

 

있는 

 

유성기업 

 

사용자 

 

등에 

 

대하여 

 

경종을 

 

고할 

 

수 

 

있는 

 

사례로 

 

평

 

가할 

 

수 

 

있다.

2016

 

년 11

 

월 11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김 

 

진


